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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주식상장 사례는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오류를 보여준다 

 

1900년대에는 자동차가 백만장자보다 희귀했던 때가 있었다. 사회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그저 비싸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통념이 만연했으며, 자동차의 대중화는 요원한 것이

라고 치부되어왔다. 그렇게 1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플랫폼이 등장했다. 때문에 자동차는 단순히 소유의 개념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버튼 하

나면 자동차를 불러오고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공유차량 플랫폼의 시발점이 된 우버를 포함해, 다양한 신생기업들이 주식상장을 

진행한다. 이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과, 적절한 투자를 통해 이

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들을 연결하여, 신생기업들이 사회의 혁신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주식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초기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들이 

존재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시선을 드

러낸 바 있다. 비단 힐러리 클린턴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투자자들이 흔히 단기적인 이

득만을 쫓는다는 부정적 시선이 만연해있다. 클린턴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더 

많은 투자를 얻기 위해서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느라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을 제대로 하

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회사들이 결과에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사람과 ‘일자리’를 등한시한다는 클린턴의 주장은 

투자자들에 대한 그녀의 부정적 시선을 잘 보여준다. 더하여 그녀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

출된다면, 단기 투자를 통한 이익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의 운영자나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도

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버와 같은 기업들의 주식상장사례를 포함해, 투자자들을 그저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시선이 옳은 것일까? 정작 우버의 사례는 투자자들이 상당

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버는 주식상장으로 90억 달러

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우버가 작년에만 4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는

데도 말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생각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높은 수준의 인내심과 장기적 

목표에 대한 집중을 보인다. 진정으로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

면, 우버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버 또한 주식을 공개적으로 상장하지도 않았

을 것이다. 

 

물론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우버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러나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전이 실현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뿐이다. 주식의 가격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기대하는 미래가치이다. 그렇기

에 투자자들은 우버에 투자함으로써 초반에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투자행위를 

통해 수익을 기대한다면 수년간의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우버의 주식상장

은,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

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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